
싯달타, 부처될 예언을 받다 
전하지 않는 1, 2권의 내용

드디어 본격적으로 〈석보상절〉 이야기를 시작

한다. 그동안은 〈석보상절〉 1권이 전하지 않아 

〈월인석보〉에 전해지는 〈석보상절〉의 서문을 읽

어보았다. 현재 〈석보상절〉 1, 2권은 전하지 않

는다. 다만 〈월인석보〉 1, 2권이 전해져 그에 준

해 〈석보상절〉의 스토리텔링을 짐작해 볼뿐이다. 

〈월인석보〉 1권은 〈월인천강지곡〉 1장부터 11장

까지 실려 있고 〈석보상절〉은 고타마 붓다의 전

생이야기, 선혜와 구이가 석가모니와 야수다라

의 전생 부부였다는 이야기, 불교의 세계관과 우

주관, 시간과, 인류의 탄생과 모계 사회 출현, 삼

세 부처님의 명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. 2권

은 〈월인천강지곡〉 12장부터 29장까지 실려 있고 

〈석보상절〉은 석가모니의 가계와 석가모니 임신 

이야기, 마야부인의 출산과 탄생의 상서, 탄생 시

기의 중국 이야기, 재동제군 교화와 도교의 불교 

귀의 이야기 등이 담겨 있다. 

〈월인석보〉가 〈석보상절〉과 〈월인천강지곡〉을 

합편하여 수정보완한 책이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

내용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. 다만 얼마

만큼 다르거나 중복되는지는 석보상절 원본이 발

견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. 

정반왕이 관상가를 부르다

정반왕이 태자의 상(相)을 볼 사람 오백명을 

대보전(大寶殿)에 모아 태자를 보이시니 모두 사

뢰었다. 

“출가하시면 성불하시고 집에 계시면 전륜왕

이 되실 것입니다.”

(성불은 부처의 도리를 이루는 것이다)

또 사뢰었다.

“향산의 아사타 선인처럼 될 것입니다.” 

그 선인이 즉시 허공에서 날아 오거늘 왕이 태

자 데리고 나오셔서 무릎 꿇으려 하셨다. 

아사타가 두렵사리 말리면서 사뢰었다.

“삼계 가운데 존귀하신 분이십니다.”

하고 합장하여 절을 올리고 울거늘, 왕이 두려

워 하며 ‘어찌 우는가’ 하시니 〈아사타 선인이〉 

사뢰었다.

“태자께서 삼십이상 팔십종호를 갖추시니 마

땅히 출가하셔서 부처가 되실 것입니다. 나는 늙

어 그때는 이미 무상천으로 가 있을 것이니 법화

를 미처 보지 못할 것이므로 우는 것입니다.(그

때 아사타의 나이 백스물이었다. 법화(法化)는 

부처께서 큰 법으로 중생을 제도하시어 사나운 

사람이 어질게 되는 것이다)” 

지금으로 치면 관상가 500명을 전국에서 불러 

모아 갓 태어난 왕자의 관상을 보게 했다는 것이

다. ‘아사타 선인이 될 것이다’라는 부분이 훼손

되었는데 이렇게 풀이한 것은 〈석가씨보〉와 〈과

거현재인과경〉의 같은 내용을 참조한 것이다. 

살펴보면 ‘향산에 아사타 선인이 다섯 가지 신

통을 갖춘 훌륭한 분인데 관상을 보고 싶어하는 

정반왕의 마음을 알고 허공에서 날아왔다는 것

(香山大仙阿私陀者。具五神通能斷王疑。彼仙應念

騰空到宮)’이다. 그러므로 ‘아사타 선인’만큼 훌

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 축원하니 정반왕이 직접 

만나 태자의 미래를 묻고 싶어하는 것으로 유추

할 수 있다. 〈불본행집경〉 권7에도 아사타 선인이 

‘오욕을 버리고 참다운 아라한이라 공경하고 섬

겼다’고 하는 내용이 있어 방증이 된다. 

그 아사타 선인이 태자가 삼십이상 팔십종호를 

갖추어 부처가 되실 것을 예언한다. 그리고 그의 

나이 이미 120살이라 그 모습을 살아서 뵙지 못할 

것을 알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다. 

여기서 괄호로 표시한 내용이 훈민정음 사전

에 해당하는 ‘협주’이다. 출가하시면 성불한다

고 하면서 성불의 뜻이 ‘부처의 도리를 이루는 

것’이라 쉬운 표현으로 정곡을 찌르고 있다. 왠

지 우리는 ‘성불하십시오’를 언제부터인가 ‘안

녕하세요’ 인사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. 

〈석보상절〉이 전하는 ‘부처의 도리를 이루십시

오’라고 정성을 다해 말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

각이 든다. 

보통의 관상가는 태자의 관상을 부처와 전륜

왕 두 가지로 예언을 하였으나 아사타 선인은 바

로 부처가 되실 것을 알고 ‘법화’를 입지 못할 것

을 슬퍼한다. ‘법화(法化)’는 훈민정음 사전에서 

‘부처께서 큰 법으로 중생을 제도하여 사나운 사

람이 어질게 되는 것’이라 정의한다. 이것이 불

교의 교화인 것이다. 사나운 사람이 어질게 되는 

것. ‘어질다’는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‘마

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이 높다’는 뜻

이다. 이렇게 〈석보상절〉을 읽어나가다 보면 우

리가 미처 몰랐던 모국어의 깊이를 새롭게 음미

하게 된다.

태자의 이름 살바실달

태자 태어나신 지 이레째인 사월 보름날 마야부

인이 돌아가셔서 도리천으로 가시니 오만 범천梵

天은 보병 잡고 이만 마처(魔妻)는 보루(寶縷)를 잡

아 호위하였다.(보병(寶甁)은 보배로 된 병이다. 마

처는 귀신의 아내요 보루는 보배로 만든 실이다)

태자가 태어난 지 1주일만에 어머니 마야부인

이 별세한다. 가는 곳은 도리천이다. 선덕여왕이 

임종하며 도리천에 장사지내란 한 의미와 일맥상

통한다. 5만 명의 범천과 2만 명의 마처가 보배로

운 병과 실을 들고 마야부인 가는 길을 호위한다. 

마처를 귀신의 아내들이라 하였는데 현재 우리가 

알고 있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호위 신장의 역할

을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. 

왕이 바라문을 많이 청하시고 태자를 안고 나

가셔서 이름짓게 하시니 모두 사뢰었다.

“태어나실 적에 길하고 경사스러운 상서가 많

으시니 이름을 살바실달이라 하시지요.(살바실

달은 가장 좋다 하는 말이다)”

허공에서 천신이 북치고 향피우며 꽃을 뿌리

고 말하였다.(천신은 하늘의 신령이다)

“좋으십니다.” 

그렇게 마야부인을 떠나보내고 어린 태자를 위

한 후속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. 우선 정

반왕은 아들의 이름부터 바라문을 청하여 짓는

다. 길하고 상서로운 경사가 일어난 태자 탄생

에 좋은 의미를 담는다. ‘살바실달(薩婆悉達)’은 

‘Sarvasiddhārtha’를 음사한 것으로 모든 것이 

이루어지는 길상의 의미(一切義成·一切事成)이

다. 그러니 가장 좋다는 말이 된다. 훈민정음 사전 

풀이는 볼수록 무릎을 치게 되는 불교초심자용 

설명이다. 그 이름에 다시 천신들의 동의와 축하

가 이어진다. 

양어머니 대애도, 마하 파사파제

한 신하가 왕께 사뢰었다.

“태자가 어리시니 누구에게 기르도록 하시겠

습니까. 오직 대애도 부인이어야 기를 수 있을 

것입니다.”(대애도는 가장 도리를 사랑한다는 뜻

이니 서천(인도) 말로는 마하 파사파제니 난타의 

어머님이시다)

왕이 대애도에게 가셔서 ‘젖먹여 기르라’ 하시

니 대애도가 ‘그렇게 하겠습니다’ 하셨다.

그리고 가장 중요한 태자 살바실달의 양육을 

마야부인의 언니 대애도에게 맡긴다. 대애도는 

가장 도리를 사랑한다는 뜻 그대로 인도 말로 마

하파사파제(Mahāprajāpatī)이다. 동생으로도 

나오지만 〈석보상절〉 6권에서는 언니가 용모가 

마야부인만 못해 둘째부인이 되었다는 주석이 나

온다.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인간적인 이 설명

에 웃음이 나온다. 대애도는 나중에 난타의 어머

니가 되니 싯달타와 난타는 이복형제가 된다. 그

렇게 이모이자 어머니가 된 대애도는 싯달타 태

자를 양육하게 된다.

태자의 두 번째 이름 천중천

왕이 대애도에게 말씀하셨다.

“태자 모시고 가 천신제하는 데 절하게 하시오.”

하고 가시는데 군신과 채녀, 제천이 풍악을 울

리며 따라 갔다. 

하늘 제사하는 데 가시니 만들어진 상(像)들이 

모두 일어나 태자에게 절하며 사뢰었다.

“태자는 천인 가운데 가장 존귀하시니 어찌 우

리에게 와서 절하려 하십니까.” (천인(天人) 중

(中)은 하늘 사람 가운데라는 말이다) 

왕이 놀라 찬탄하며 이르셨다.

“내 아들이 천신 가운데 가장 존귀하니 이름을 

천중천이라 하여라.”

(천중천은 하늘의 하늘이니 부처의 둘째 이름

이시다. 하늘제하는 데 가실 때 부처의 나이 세 

살이니 주나라 소(昭)왕 28년 병진(丙辰)이다) 

정반왕은 태자를 천신제에 데려가게 하는데 천

신들이 태자에게 오히려 모두 절을 하는 상황이 

벌어진다. 태자가 천인 가운데 가장 존귀한 사람

임을 오히려 증명하는 계기가 되어 태자는 ‘하늘 

가운데 하늘’이라는 두 번째 이름을 가지게 된다. 

이때가 중국의 달력으로 계산하면 주나라 소왕 

28년은 기원전 1024년이 된다. 

이 내용에 대한 게송이라 할 수 있는 월인천강

지곡은 30장부터 32장에 해당한다. 그 월인천강지

곡은 다음 이야기에서 친견할 수 있다. 이와 같이 

석보상절은 월인천강지곡의 게송이 뒤따르는 불

교경전 형식을 취하고 있다. 

이어지는 이야기는 아사타선인의 말대로 태자

가 출가하게 될까 걱정하는 정반왕의 노심초사가 

그려진다. 인도의 계절에 맞춘 세 개의 궁궐을 짓

고 풍류 잘하는 아름다운 처녀 500명으로 모시게 

하는 눈물겨운 노력이 펼쳐지는 이야기를 기대하

시라. 

〈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〉

정진원의 

석보상절 이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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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한줄요약

〈석보상절〉 1, 2권은 없지만 〈월인석보〉에 준하여 스토리텔링을 유추

할 수 있다. 〈석보상절〉의 3권은 정반왕이 아사타 선인을 불러 태자

의 관상을 보게 한 일화부터 싯달타 태자의 가계 등이 담겨 있다. 
〈석보상절〉 3권 싯달타 태자5

그림·강병호

석보상절 1, 2권 전해지지 않아

월인석보에 준해 스토리 짐착해

아사타 선인 예언·가족 관계 등

석보상절 3권 싯달타 출생 담아

한국스틸 고건축
국내최초·벤처기업

저렴한 비용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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